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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1장 연구 목적

제1절 연구 목적

1. 연구 배경

1) 이건희 컬렉션 기증으로 문화예술의 가치 환기

▪ 최근 대한민국의 기업인 이건희가 개인 소장하던 미술품 컬렉션(이하, “이건희 컬렉션”) 2만 3000여점이 

국가에 기증되었으며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

- 국립중앙박물관에 9,797건 21,600여 점, 국립현대미술관에 미술품 1,226건 1,400여 점을 기증

- 국보 제216호 <정선필 인왕제색도>, 보물 제2015호 <고려천수관음보살도> 등 국가지정문화재 60건과 

이중섭 <황소>, 박수근 <절구질하는 여인>, 김환기<여인들과 항아리> 등 한국 대표 근대미술품 460여 

점 및 모네 <수련이 있는 연못>, 살바도르 달리 <켄타우로스 가족> 등 세계 거장 대표작 포함 (문화체육관광

부, 2021)

- 단순 규모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문화재, 미술품 국가 기증 사례이고,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기증 사례로 기록될 것임

▪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으로 인해 한국판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에 대한 기대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1)

- 사회적 여건 성숙으로 인한 문화예술의 대한 관심의 증가와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 고품격 

문화예술 콘텐츠의 확보와 공유를 통해 문화예술계가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증가하고 있음

2) 이건희 컬렉션 활용의 경제적 타당성 파악 필요

▪ 이건희 컬렉션이 기증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건희 컬렉션의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에 착수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검토의 기준에 국익과 국민의 접근성을 가장 최우선 기준으로 놓는 것으로 발표하였

음(문화체육관광부, 2021)

▪ 이건희 컬렉션의 활용에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전에 재정 투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을 것임 

1) 빌바오 효과란 문화예술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뜻함. 쇠락해가던 스페인 중소도시 빌바오가 1997년 개관한 구겐하임 미술관을 통해 관광도시

로 탈바꿈 하여 경제적 부흥을 이룬 데서 유래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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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경제적 효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책과 재정 운용은 근거에 기반을 두는 것이 최근 추세이고, 향후 실행에 있어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효과(정량적 가치 및 효과)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건희 컬렉션의 활용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는 객관적 근거의 부재는 향후 정책수행 과정에서  

관련 예산 등이 삭감, 축소 혹은 효율성이 저하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대응이 필요함 

▪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각계에 공유 가능한 이건희 컬렉션의 가치 파악 필요 

- 그간 제한된 조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타 분야(특히, 경제 분야)와 가치추정에 있어 공유가 다소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공유가능성이 

높은 효과추정 연구가 필요함   

- 이건희 컬렉션의 활용이 현재 한국의 정책상황에서 비시장재 형태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 시장재와는 

다른 비시장재의 정교한 가치추정이 필요하고, 이를 각 주체(재정 당국, 국민 등)와 공유하는 것은 문화예

술의 재정투입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최근에 문화예술 관련 데이터의 확장으로 인해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이 증가함에 기존의 

방법보다 정교하고 타 분야와 공유 가능성이 높은 경제적 가치 추정 방법이 다각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이건희 컬렉션이 전시되는 경우의 한국판 빌바오 효과, 즉 이건희 컬렉션 관람객의 지출에 의

하여 주변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건희 컬렉션을 활용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고, 이건희 컬렉션 활용을 위해 다양한 투자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이건희 컬렉션이 전시되었을 때의 효과를 중심으로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함

 이건희 컬렉션 활용의 경제적 효과를 정교하고 공유 가능하게 추정하기 위해 가용한 수준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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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전제

1. 한국판 빌바오 효과

▪ 앞서 언급한 바처럼, 본 연구는 한국판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의 추정(estimation)을 목표로 함

 빌바오는 우수한 미술관의 설치로 도시를 찾는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 결과 관광객 증가로 인해 

누리는 경제적 편익이 미술관 건설비용 및 투자금을 크게 상회하였다고 알려짐

▪ 따라서 분석의 대상은 ‘이건희 컬렉션’ 자체의 화폐적인 가치가 아니라, 이건희 컬렉션을 관람하는 사람

들이 주변 지역에서 소비지출하는 금액에 의해 발생할 경제적 파급효과임

 이건희 컬렉션 특별관의 설치에 따르는 일시적인 지출비용이 해당 지역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수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미술관 건립을 통해 관광객 소비지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관점에서는 관광객 소비지출 증가는 편익이며 미술관 건립은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특별관 건립비용에 대한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특별관의 건립비용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2. 연구의 가정

▪ 지난 2021년 4월 29일 대통령이 ‘이건희 컬렉션 특별관’의 설치 검토를 지시하였으나, 본 연구가 시작된 

2021년 6월 시점에서는 이건희 컬렉션 특별관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미수립 상태

▪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밀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특별관의 입지, 규모, 예산 등이 확정되고 그에 기반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정한 가정에 따라서 분석

 일부 가정은 개인에 따라서는 다소 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 상태에서 

이건희 컬렉션 관람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또한, 입지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예상되는 이건희 컬렉션의 관람객과 경제효과는, 본 보고서에서 

가정에 근거하여 산출한 수치와는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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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컬렉션 관람의 경제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가정들은 다음과 같음

 이건희 컬렉션은 양질의 작품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국민들의 관람의사도 높으므로 내국인 관람객 

수는 특별관 면적에 의해서 좌우되며, 여기서 이건희 컬렉션 특별관과 관람객 수는 해외 미술관·박물관의 

관람인원 및 면적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가정함2)

 외국인 관람객은 내국인 관람객 수의 일정 비율로 가정하며, 여기서는 2019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외국인 

관람비율을 적용함

 이건희 컬렉션 관람객 1인이 주변 지역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국립현대미술관의 마르쉘 뒤샹 특별전 

관람객 1인이 주변 지역에서 지출하는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함

2) 관람객 수가 특별관 면적에 의해 좌우된다는 의미는, 특별관에 충분한 공간이 있으면 관람객은 항시 방문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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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건희 컬렉션의 방문객 추정 방법론

1. 회귀분석에 의한 방문객 추정

가. 분석 개요

▪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은 비모수 회귀분석(nonparametric regression), 비선형 회귀분석

(nonlinear regression)처럼 매우 다양한 분석을 포괄하는 용어이나, 여기서는 그 의미를 최소자승법

(least squares method)에 의한 선형모형(linear model)의 추정으로 제한함

- 최소자승법은 최소제곱법 또는 최소자승근사법(least squares approximation)으로 불리기도 하며, 

그 기본적인 개념은 다음의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

-         , 여기서 는 회귀분석의 대상으로 종속변수라 불리며, 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 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임의(random)의 오차를 의미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어떠한 설명변수 와 미지의 상수 로 나타낼 수 있음

- 최소자승법은 주어진 설명변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종속변수의 추정치와 실제 값의 차이의 자승(제곱)을 

최소로 만드는 분석 방법으로, 추정치를   로 표기하면   
을 최소화하는 분석 방법3)

나. 방문객 추정

▪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방문객을 추정하는 이유는, 다른 미술관·박물관의 정보로부터 가상의 이건희 컬렉

션 미술관 방문객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

- 세계 각국의 약 60여개 유명 미술관·박물관 데이터(TEA/AECOM, 2018, 2019; World Cities Ranking, 

n.d.)를 사용하여 회귀분석 실시

3) 함수 


를 로 나타내면, 를 가장 작게 하는 가 바로 최소자승법 추정량(estimator)의 정의이며 일반적으로는 의 기호로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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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박물관 리스트
 

   

 
• (가나다順) 구겐하임 뉴욕 미술관,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국립 고궁 박물원(國立故宮博物院), 국립 러시아 미술관 나폴리 국립 고고학 

박물관, 내셔널 갤러리, 뉴욕 현대 미술관, 대영 박물관, 레이나소피아 국립 미술관, 레이크스 미술관, 루브르 박물관, 리스본 굴벵키안 미술

관, 마우리츠호이스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멕시코시티 국립 인류학 박물관, 바사 박물관, 바젤 미술관, 바젤로 국립 박물관, 바티칸 

미술관, 반 고흐 미술관, 베를린 국립 회화관, 베를린 신 미술관, 벨기에 왕립 미술관, 벨베데레 오스트리아 미술관, 병마용 박물관, 보르게세 

미술관, 보스턴 미술관, 브레라 미술관,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빈 미술사 박물관, 슈테델 미술관, 시카고 미술관, 예르미타시 박물관, 아카

데미아 베니스 박물관, 아카데미아 피렌체 미술관,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아테네 국립 고고학 박물관, 알테 마이스터 회화관, 알테 피나코테

크 미술관, 오르세 미술관, 우피치 미술관, 워싱턴 네셔널 갤러리, 윌리스 컬렉션, 이집트 박물관, 조르주 퐁피두 센터, 카포디몬테 미술관, 

테이트 모던 , 테이트 브리튼, 토리노 이집트 박물관, 트라챠코프 미술관, 티센보르네미사 미술관, 페르가몬 박물관, 폴 게티 미술관, 푸쉬킨 

미술관, 프라도 미술관, 프릭컬렉션 뉴욕, 피티 궁전, 필라델피아 미술관, 함부르크 미술관

• 중국 국가 박물관(中国国家博物馆)은 다른 미술관·박물관과 비교하여 방문인원 대비 면적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상치(outlier)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함

▪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을 계산하면, 설명변수 의 값을 적용하여 예상 방문객을 도출할 수 있음(  )

- 만약 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1, 만족하지 못하면 0의 값을 가지는 변수라면,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방문객은 0명, 조건을 만족하면 명의 방문객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음

- 더욱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가 미술관이 소유한 명화의 개수라고 할 때, 명화를 10개 보유한 미술관의 

방문객은 × 명이 예상되며, 5개 소유한 미술관의 방문객은 × 명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여기서의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simple regression)을 상정하였으나, 실제 분석은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으로 수행함

2. 설문조사에 의한 방문객 추정

가. 분석 개요

▪ 설문조사에 의한 방문객 추정은 크게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웹) 패널 조사를 통해, 국민의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실태, 이건희 

컬렉션 방문 의향,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식 등을 조사

- 응답자들이 밝힌 이건희 컬렉션 방문 의향을 방문객 추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식별하고, 해당 문제들을 일정한 방식을 적용하여 보정

나. 방문객 추정

▪ 설문조사 시행의 장점은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이건희 컬렉션 관련 정보를 제시하고, 응답자들이 

해당 정보를 참고하여 밝힌 방문의향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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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설문조사는 아래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방문 의향을 곧바로 예상 방문 수요로 해석하는 것에

는 주의가 필요 

▪ (표본 선정의 편의 보정)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표본 추출 상의 

편의 존재 가능성

- 온라인 설문조사의 표본은 응답자의 선택에 의해 참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소 미술관/박물관에 관심이 

있는 응답자를 중심으로 표본이 결정될 가능성

- 실제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국가승인통계(사회조사 및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비해 미술관/박물관 

방문 경험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따라서 본 연구는 표본선정의 편의가 발생하는 주된 채널이 ‘미술관/박물관 방문 경험’이라고 판단하여, 

‘미술관/박물관 방문 경험’과 ‘이건희 컬렉션 방문 의향’ 간 조건부 확률(conditional probability) 관계

(식 (1)과 (2))를 이용하여 이건희 컬렉션 방문의향률을 보정4)

Pr(방문의향O) = Pr(방문의향O∩과거경험O)+Pr(방문의향O∩과거경험X)                (1)

= Pr(의향O｜경험O)×Pr(과거경험O) + Pr(의향O｜경험X)×P(과거경험X)               (2)

- 식(1)에서 Pr(방문의향O)은 자체시행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이건희 컬렉션 방문의향 비율이며, 식(2)와 

같이 분해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식(2)에서 Pr(의향O｜경험O), Pr(의향O｜경험X)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그대로 이용하고, 

Pr(과거경험O) 및 P(과거경험X)는 국가승인통계 수치로 대체하여 Pr(방문의향O)′을 다음과 같이 재계산5)

Pr(방문의향O)′= Pr(의향O｜경험O)×Pr(과거경험O)′ + Pr(의향O｜경험X)×P(과거경험X)′ (3)

- 따라서 ‘미술관/박물관 방문 경험’을 보정한 방문의향인원은 아래와 같이 계산됨

방문의향인원=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 Pr(방문의향O)′ 

▪ (방문의향과 실제 방문 간 괴리) 일반적으로 조사 시점의 주관적 느낌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방문의향과 

달리, 실제 방문 여부는 이건희 컬렉션 방문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 관광객이 처한 경제적 상황, 거주

지로부터의 거리, 외부 여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따라서 방문(혹은 이건희 컬렉션 구매)의향을 가진 모든 사람이 실제로 방문을 하지는 않음

- 그러나 구매의향은 실제 구매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구매 의향(intentions)과 

4) Pr(과거경험O): (자체 설문조사 기준) 미술관/박물관을 과거에 경험했을 확률, Pr(방문의향O): (자체 설문조사 기준) 이건희 컬렉션 방문 의향이 

있을 확률
5) Pr(과거경험O)′, Pr(과거경험X)′ : 국가승인통계 상 박물관/미술관 경험률 및 미경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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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구매(ultimate behaviors)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이 다양한 사례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제시됨(Morwitz et al., 2007) 

- 구매의향과 실제 구매 간의 상관관계는 다양한 실증 연구에서 제시되었지만, 본 연구는 이건희 컬렉션이라

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상관관계를 선정하여 보정에 활용 

-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상품’에 대한 구매의향과 실제 구매 간 상관계수(Morwitz, 2014)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예상 방문인원을 추정(상관계수=0.18)

- 방문의향인원=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 Pr(방문의향O)′ × 0.18

▪ 본 연구는 위에서 설명한 방법을 이용하여 방문객 추정 상 주요 이슈인 ‘표본 선정의 편의’와 ‘방문의향과 

실제 방문 간 괴리’를 보정할 뿐만 아니라, ‘방문 의사를 가진 사람이 여러 번 방문할 가능성’, ‘방문 의향

이 실제로 실현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외국인 방문 비율’ 등의 이슈를 추가로 고려하여 예상 방문 인원

을 최종적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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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이건희 컬렉션 관람의 경제적 파급효과 방법론

1. 미술품 관람객의 지출 분석 방법론

1) 지출 분석 방법론의 개요

▪ 신한카드 지출액 데이터와 KT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술관 방문객의 소비특성 분석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날짜별, 지역별, 업종별 신한카드 사용 데이터 활용

- 미술관 방문자의 미술관 인근 지역에서의 신한카드 지출액을 활용하여 전체 소비액 추정

- KT 이동통신 데이터를 통해 마르쉘 뒤샹 특별전 기간 미술관 방문객 추정

- 소비액 추정치와 방문객 추정치를 활용하여 미술관 방문객의 일평균 일인당 소비 특성 분석

▪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미술관 특별전 방문자의 소비 특성과 방문하지 않는 사람의 소비 특성을 비교 

분석 

2) 데이터

① 신용카드 지출액 데이터

▪ 신한카드 지출액 데이터 활용

- 국립현대미술관의 마르쉘 뒤샹 특별전(2018년 12월 22일~2019년 4월 7일)기간과 이중차분법을 통한 

소비액 비교 분석을 위해 전년 동기간(2017년 12월 22일~2018년 4월 7일) 데이터 활용 

- 마르쉘 뒤샹 특별전 데이터는 확보 가능한 신한카드 데이터 중 코로나19로 인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2017

년~2019년)내에서 이중차분분석을 위해 전년 동기간 데이터가 필요한 것을 고려하였고, 이건희 컬렉션의 

전시가 특별전과 같이 새로운 전시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함 

- 산업연관분석 방법론 활용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신한카드 업종 분류를 <표 2-1>과 같이 산업연관

표 소분류 기준으로 재분류

② 이동통신 데이터

▪ KT 이동통신 미술관 방문객 데이터 활용

- 마르쉘 뒤샹 특별전(2018년 12월 22일~2019년 4월 7일)기간 동안 KT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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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형태별로 현지인 방문객, 외지인 방문객, 외국인 방문객으로 구분

<표 2-1> 분석을 위한 주요 칼럼 내용

신한카드 업종분류 산업연관표 소분류 (2019년 연장표 기준)

의복, 의류, 패션, 잡화 의복제품

화장품 비누 및 화장품

할인점, 수퍼마켓, 편의점, 백화점, 기타유통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한식, 일식, 중식, 양식, 기타요식 등 음식점 및 주점

숙박 숙박서비스

스포츠, 문화, 레저 문화 및 여행 관련 서비스

스포츠, 문화, 레저용품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

미용서비스 개인서비스 (미용 등)

3) 이중차분법

▪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은 처치집단(treatment group)과 통제집단(control group)간 

차이를 측정하는 방법론으로 미술관 방문객과 미술관을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 간 소비특성의 차이를 측

정하기 위해 활용

- 이중차분법은 같은 시점에서 서로 다른 개체를 관찰한 횡단면(cross sectional) 자료와 같은 개체에 

대해 서로 다른 시점에서 관찰한 시계열(time series)자료를 활용하여 횡단면 비교에서 노칠 수 있는 

개체 간 차이점을 제거하기 위해 그 전 시점 두 개체 간 차이를 빼주어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론

- 대표적 연구로는 202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카드(David Card)와 앨런 크루거(Alan 

Krueger)의 최저임금 연구(Card & Krueger, 1993)를 들 수 있는데 최저임금을 인상한 뉴저지주를 

처치집단으로, 인상하지 않은 펜실베니아주를 통제집단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함 

-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최저임금이 인상된 뉴저지주를 관찰하면 고용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던 펜실베니아주를 통제집단으로 한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밝힘 

- 본 연구에서는 미술관 방문객을 처치집단으로, 비방문객을 통제집단으로 하고 특별전 기간과 전년 동기간

으로 시점을 나누어 특별전 기간 미술관 방문객의 소비성향이 비방문객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

- 자료구조는 집단이 2개(미술관 방문자와 비방문자), 시점이 2개(특별전 기간과 전년 동기간)인 패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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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가. 시나리오 설정

▪ 이건희 컬렉션의 (1) 연 방문인원, (2) 평균 일일 지출금액을 결합하여 시나리오별 (3) 지출금액 제시

 제3장 ‘이건희 컬렉션의 방문객 추정’에서 회귀분석과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추정한 연 방문인원과 제4장 

제1절 ‘미술품 관람객의 지출 분석’에서 추정한 국내 방문객 지출, 2019년 외래관광객조사(문화체육관광

부, 2020)를 결합하여 시나리오별 지출금액 산출

 이를 간단한 수식으로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음

시나리오별 총지출금액 = 시나리오 방문인원 × 일일 지출금액

나. 투입산출분석

▪ 앞서 계산한 총지출금액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적용하여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 실시

 투입산출분석의 기본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특정 산업(industry)에서의 최종 수요(final demand)의 증가가 일어나면 발생하는 생산량 증가는 직접적

인 효과(direct effect)로 이해할 수 있음 

 또한, 그러한 생산량의 증가로 인해 중간재로 사용되는 타 산업의 생산량 증가, 즉 간접적인 효과(indirect 

effect)가 나타나게 되고, 이는 다시 타 산업의 생산량의 증가로 이어지는 순환구조가 나타남

 이는 케인스(Keynes)가 말한 승수효과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수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  , 여기서 는 단위행렬, 는 국산 투입산출표,   는 행렬의 역행렬을 의미

 이 행렬은 이러한 분석을 처음으로 고안한 197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바실리 레온티에프(Wassily 

Leontief)의 이름을 따라 대문자 로 표현하고 레온티에프 역행렬로 불림, 즉      

 이 ×  행렬이고 최종수요의 증가를 ×  행렬 로 나타낸다면, 생산유발효과는 

 투입산출분석은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검증되었으며 분석 내용도 이미 많은 선행연구(예를 들어, 한국은행; 

2014; Miller and Blair, 2009)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나머지 분석 방법은 여기서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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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회귀분석에 의한 방문객 추정

1. 분석 데이터

가. 데이터 기초 통계량 및 출처

▪분석 데이터는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60여개 미술관의 면적, 입장료, 방문객 수 (TEA/AECOM, 2018, 

2019; World Cities Ranking, n.d.)를 세계은행 자료(World Bank, 2021)와 국가수준에서 결합

▪데이터의 기초 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 변수 정의 및 출처는 다음 <표 3-1>, <표 3-2>로 제시

<표 3-1> 기초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SD 최소 최대

로그 방문 인원 75 14.355 1.116 12.171 16.138

로그 면적 75 9.517 0.929 6.908 11.195

로그 인구 75 18.074 1.017 15.957 21.055

로그 GDP 75 10.468 0.555 7.944 11.280

입장료 더미 75 0.840 0.369 0.000 1.000

<표 3-2> 기초통계량 변수 정의 및 출처

변수 설명 출처

방문 인원 1년 동안 해당 시설을 방문한 인원 (명)
TEA/AECOM (2018, 2019)

World Cities Ranking (n.d.)

전시 면적 미술품 등의 전시에 사용되는 면적 (제곱미터)
TEA/AECOM (2018, 2019)

World Cities Ranking (n.d.)

국가 인구 해당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인구 World Bank (2021)

1인당 GDP 2010년 미화 불변가격으로 계산한 1인당 국내총생산 World Bank (2021) 

입장료 더미 입장료가 없으면 0, 있으면 1
TEA/AECOM (2018, 2019)

World Cities Ranking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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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탐색적 데이터 분석

▪여기서는 회귀모형 수립에 앞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을 실시

 전시 면적, 방문 인원, 미술품 등의 데이터는 TEA/AECOM (2018, 2019), World Cities Ranking 

(n.d.)에서 공개된 데이터를 각 연도별로 수집하고, 데이터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함

▪로그 면적과 로그 방문 인원은 1% 이내에서 유의한 정의(positive) 상관관계(=0.667) 보임

 [그림 3-1]과 같이 산포도 및 단순 회귀 분석에서도 매우 높은 선형 관계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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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로그 전시 면적과 로그 방문 인원

▪로그 전시 면적과 로그 미술품 역시 1% 이내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0.499)를 보이며, 로그 전시 

면적과 로그 미술품 역시 1% 이내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0.483) 보임([그림 3-2] 참조)

 미술품역시 방문인원과 높은 선형 관계를 보여주었으나, 전시 면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련성 낮음

 여기서는 소장 미술품 전체가 아닌 명작(masterpiece) 개수를 사용하였으나, 전체 미술품(artworks)을 

사용하여 분석하여도 피어슨 자기상관 계수의 값은 로그 면적과 로그 방문 인원 계수 미만으로 나타남

▪예술 작품 관람에는 해당 작품과 그 작품을 전시·관람하기에 적절한 공간이 모두 필요하며, 유명 미술관·박

물관은 이미 양질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 면적이 실질적인 제약요소로 작용한다고 판단함

▪또한 일반적으로 작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은 전시 공간이 필요하며,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작품의 수와 ‘명작’의 수도 어느 정도 비례하므로 전시 면적과 예술 작품 수는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공유함

▪따라서 회귀모형의 설명변수로 로그 미술품, 로그 명작 대신 로그 전시 면적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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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로그 미술품과 로그 방문 인원 (좌), 로그 전시 면적과 로그 미술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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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로그 방문 인원과 입장료 (좌), 입장료의 커널 밀도 추정 결과 (우)

▪추가적으로 예술 작품 관람 서비스는 상당한 수준의 공공 지원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무료로 제공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관람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공급에 의해 방문인원이 좌우되며,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격은 시장원리에 전적으로 의거하여 결정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소위 가격 내생성(price endogeneity)

을 고려하는 전통적인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에 의한 수요 함수 추정에는 어려움이 존재할 개연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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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에서 로그 방문 인원과 입장료 사이에는 강한 선형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입장료

의 커널 밀도 함수 추정결과는 쌍봉형(bimodal)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속적인 입장료 변수보다 입장료의 

유무, 즉 더미 변수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단

2. 회귀모형

▪선행 연구(Darnell et al., 1990; Darnell et al., 1998) 및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근거, 회귀모형 설정

 개별 미술관의 수요에 대한 계량적 연구는 불충분한 상황(Johnson and Thomas, 1998)이지만, 개중 

본 보고서의 주제와 가까운 연구로 Darnell et al. (1990, 1998)을 들 수 있음

 Darnell et al. (1990)은 비미쉬 미술관(Beamish museum)의 방문객 유량(visitor flows)에 대한 계량경

제학적 모형을 수립하였으며, 분기 더미, 전시물의 질, 가격, 실질 가처분 소득 등을 설명변수로 고려함

 Darnell et al. (1998)은 지자체 미술관(local authority museums)의 수요를 추정하였으며, 분기 더미, 

가격, 실질 가처분소득, 과거 방문객을 주요 설명변수로 고려하였음

 두 연구 모두에서 가격은 부의 영향을 실질 소득은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본 보고서에서 수립한 회귀모형은 다음의 식과 같음

ln 방문객     ln전시면적   가격더미  ln 실질소득   ln 인구     

 ln 방문객 은 해당 미술관을 방문한 연인원의 자연로그 값, ln 전시면적 은 미술관의 전시시설 

면적의 로그 값, 가격더미는 입장료가 있으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 변수, ln 실질소득 은 

1인당 로그 실질GDP, ln 인구 는 미술관이 소재한 국가의 로그 인구를 나타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시물·명작과 전시 면적은 상당한 관련성이 있으며, 따라서 전시면적은 해당 박물관

이 보유한 전시물의 종류와 수준에 대한 정보도 내포하고 있음

 가격, 실질소득은 두 선행연구에서 모두 고려되었으며, 본 보고서의 데이터는 한 국가가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미술관·박물관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려하여, 인구를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설정함

 패널 데이터 분석에서 널리 사용하는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할 경우 미술관의 고유 특성들이 제거되므로, 

여기서는 통합 최소 제곱법(pooled ordinary least squares)을 사용하여 분석함6)

6) 미술관의 전시면적은 데이터에서 주어진 기간 내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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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귀분석 결과

▪다음의 <표 3-3>은 다양한 회귀모형의 추정결과를 보고함

 모든 설정에서 종속변수는 로그 방문객이며, 표의 제1열부터 제4열까지는 설명변수 로그 전시시설 면적, 

가격 더미, 로그 인구, 로그 1인당 실질GDP를 개별적으로만 포함하는 단순 회귀모형이며, 제5열은 모든 

설명변수를 포함하는 다중 회귀모형임

<표 3-3> 회귀분석 결과

설명 변수 (1) (2) (3) (4) (5)

로그 면적 0.788*** 0.629***

(0.115) (0.158)

가격 더미 -0.845** -0.775***

(0.326) (0.259)

로그 인구 0.213* -0.0100

(0.115) (0.100)

로그 소득 -0.0857 0.00288

(0.199) (0.127)

상 수 항 6.854*** 15.065*** 10.498** 15.252*** 8.604***

(1.107) (0.264) (2.068) (2.029) (2.784)

관 측 치 75 75 75 75 75

결정 계수 0.431 0.078 0.038 0.002 0.594

주석: 별표 ***, **, *은 각각 추정된 계수가 통계적으로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괄호 안에서 보고하는 수치는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에 강건한 

클러스터 표준 오차로, 개별 클러스터는 미술관이다. 제5열 회귀분석에서는 연도 더미가 포함되었음.

▪단순 회귀모형의 추정 결과, 로그 면적은 1% 수준에서 유의한 정(positive)의 관계를, 가격 더미는 5% 

수준에서 유의한 부(negative)의 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방향과 일치함

▪로그 인구는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나 10%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로그 소득은 통계적으로 비유의

 선행연구(Darnell et al., 1990; Darnell et al., 1998)와 달리 소득 변수가 비유의 하였으나, 선행연구는 

분기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는 연도별 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경기 변동이나 계절성에 의한 

소득 증감 정보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

 또한, 본 연구의 데이터에 포함된 미술관들은 선행연구에서 다룬 미술관과 비교하면 소장된 작품의 질이 

매우 우수하므로, 전시 면적이나 대기 시간과 같은 비가격적 요인에 의한 제약이 더 중요할 수 있음

▪모든 설명변수를 포함하는 제5열의 다중 회귀분석에서는 로그 면적, 가격 더미가 유의하였으며 두 변수 

모두 단순 회귀분석과 계수의 방향성에서 차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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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수 작품을 보유한 미술관의 경우, 전시 면적이 방문객 수를 좌우하는 핵심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이건희 컬렉션 역시 유명 작가의 작품 다수와 국보급 미술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작품의 질이 우수함

4. 예상 방문객

▪회귀분석에 의한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의 예상 방문객은 무상 입장과 국립 현대미술관7)과 국립 중앙박물

관8) 전시면적의 평균에 가까운 25,000 평방미터의 전시면적 가정으로부터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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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우상향 곡선은 회귀분석 추정 관람객, 수직선은 가정한 전시면적, 검은 점은 두 선이 만나는 균형 방문인원을 의미함.

[그림 3-4] 회귀분석 추정 관람객과 전시면적, 균형 방문인원

▪주어진 가정 하에서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 방문인원은 [그림 3-4]와 같이 3,113,819명으로 계산됨

 추정된 방문인원에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의 외국인 관림비율 약7.744%를 적용하면 방문객중 외국인은 

241,151명, 내국인은 2,872,668명으로 예상됨

7)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전시면적은 10,070  (국립현대미술관, 2021)

8) 국립중앙박물관 전시면적(37,721 ) (국립중앙박물관,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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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설문조사에 의한 방문객 추정

1. 이건희 컬렉션 방문 의향

가. 이건희 컬렉션 방문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 

▪본 연구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방문 의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1,21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21년 6월 9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웹) 조사를 진행함

▪조사에서는 이건희 컬렉션을 전시하는 박물관이나 전시관 방문 의향, 관람 의향 횟수 등 연 예상 관람인원을 

추정하기 위한 기본 정보를 설문함

나. 방문객 추정을 위한 조정의 필요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이상 국민의 85.8%가 이건희 컬렉션 방문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

나, 이러한 방문 의향은 크게 아래의 두 가지 측면에서 실제 방문객수와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 

방문객수 추정을 위해서는 의향과 실제 방문 간 괴리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1) 온라인 설문조사 표본 선택 특성 상 발생할 수 있는 편의(bias) 문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이상 국민의 85.8%가 이건희 컬렉션 방문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응답 패널의 특성을 보면, 2019년 박물관/미술관 방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패널이 전체의 

62.9%로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회조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국민여가활동조사』 등 국가승

인통계에서 나타난 통상적인 박물관/미술관 방문 경험률보다 3~4배 높게 나타남

 박물관/미술관 방문 경험은 『사회조사』에 따르면 21%(2019년 기준),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15%

로 나타남(2018년 기준)

※ 『사회조사』는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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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실시함

※ 『국민여가활동조사』는 국민들이 여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여가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 생활양식의 

변화 및 삶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여 정부의 여가정책 수립을 위해 문과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고 있음

<표 3-4> 미술관·박물관 방문 경험 비교

자체조사 ’19 사회조사 ’18 국민여가활동조사 

62.9% 21.0% 15.0%

자료: 2019년 사회조사(통계청, 2019),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8)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이건희 컬렉션 방문 의향은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함

 이는 평소 박물관/미술관을 방문하는 등 문화예술체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건희 컬렉션에 방문할 

의향이 높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임

 과거 선행연구에서도 관광객의 미래 방문 확률은 과거의 방문 패턴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타남(Apostolakis & Jaffry,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국가승인통계에서 생산한 박물관/미술관 방문 경험을 

이용하여 보정하여 방문객 추정에 이용하고자 함  

2) 방문 의향과 실제 방문과의 괴리 존재

▪일반적으로는 방문 의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방문 의향이 

없다고 해도 실제 방문을 할 수도 있음

 조사를 통한 구매의향은 평균 구매 확률과 상관관계가 있지만, 정확한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율의 비효율적이고 불완전한 예측 변수일 수 있음(Juster, 1966)

 특히 응답대상자들은 조사대상지에 대한 방문의사를 긍정적으로 답하는 경향이 있어,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방문 의향 인원을 그대로 수요 예측치로 활용할 경우, 수요를 과대 예측할 가능성이 있음이 지적되

고 있음(이충기 윤설민, 2012)

 따라서 소비자 행동을 연구한 과거 선행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소비자의 구매 의향을 이용해서 

실제 구매 행위를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함(Morwitz,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 선행연구를 통해 소비자가 구매 의향을 밝혔을 시 실제 구매로 이어질 확률을 

파악하고, 이러한 확률을 이용하여 방문객 추정에 이용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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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정 방법

1) 표본 선정의 편의 보정

① 표본에 편의가 발생시키는 주요 변수로 ‘박물관/미술관’ 경험으로 설정

▪본 연구는 인구센서스(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지역)를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17개 광역시/도), 성

별(남/여), 연령에 따라 층화하였기 때문에, 연령 및 성별 구조 등의 인구구성과 지역 구성에 있어서의 

편의는 크지 않음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통상적인 조사에 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방문 경험률이 높게 나왔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체험에 관심과 개방성이 큰 응답자 위주로 표본이 구성되

었을 가능성이 높아 표본 선정의 편의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미리 선정한 표본 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질문하고 그 응답을 조사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

(face-to-face)을 따르는 사회조사와 국민여가활동조사와는 달리,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조사 주제인 

이건희 컬렉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 즉 평소에 문화예술 체험에 관심이 높은 응답자가 조사에 응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체 시행 설문조사에서 발생한 표본 선정의 편의가 주로 모집단에 비해 ‘박물관/미

술관’ 경험이 높은 데에서 올 것이라고 예상함

▪따라서 ‘박물관/미술관’ 경험률로 인해 발생한 표본 편의를 보정할 필요가 있음  

② 자체시행 설문조사와 국가승인통계를 결합하여 방문 의향 인원 추정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논리에 따라 총 방문 의향 인원을 계산함

▪ 방문 의향인원(A)은 방문 의향률을 2019년 기준 주민등록인구에 곱하여 계산함 

 방문 의향인원(A) = 방문의향률 × 2019년 주민등록 인구 

※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기준 수치를 이용하였으며, 총 51,683,025명임

▪ 방문 의향인원(A)은 의미상 ‘빙문 의사를 밝힌 인원’이며, 이 인원들은 실제로는 1회 이상 이건희 컬렉션

에 방문할 수 있어, 실제 입장객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회 방문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함 

 따라서 다회 방문 가능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문 의향인원(B) 혹은 방문횟수를 계산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방문 의향인원(B)는 이론상 아래와 같은 식으로 분해해볼 수 있음

식(1)

방문 의향인원(B) = {1회 × (1회 방문의향 인원)} + {2회 × (2회 방문의향 인원)} + 

{3회 × (3회 방문의향 인원)}···+ {n회 × (n회 방문의향 인원*)}

*n회 방문 의향인원은 이건희 컬렉션에 총 n회를 방문하겠다고 밝힌 인원을 의미함

 

▪ 식(1)에 따른 방문 의향인원(B)는 아래의 식(2)로 변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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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

방문 의향인원(B) = 총 의향인원(A)×[{1회 × (1회 방문의향 인원)/(총 의향인원)} 

+ {2회 × (2회 방문의향 인원)/(총 의향인원)} 

+ {3회 × (3회 방문의향 인원)/(총 의향인원)}···+ {n회 × (n회 방문의향 인원)/(총 의향인원)}]

 위의 식(2)에서 총 의향인원(A)에 곱해지는 아래 부분을 조정계수로 정의함

 ※ 조정계수 = {1회 × (1회 방문의향 인원)/(총 의향인원)} + {2회 × (2회 방문의향 인원)/(총 의향인원)} 

+ {3회 × (3회 방문의향 인원)/(총 의향인원)}···+ {n회 × (n회 방문의향 인원)/(총 의향인원)}

- 조정계수는 자체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총 의향인원 대비 n회 의향인원 비중을 파악하여 계산함

 ※ 자체 설문조사는 방문 의향뿐만 아니라, 총 몇 회 방문 의향이 있는지도 함께 설문함 

③ 방문 의향률 추정 방식

▪ 방문의향률은 정의상 아래와 같이 조건부 확률(conditional probability)로 분해할 수 있음

 따라서 다회 방문 가능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문 의향인원(B) 혹은 방문횟수를 계산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방문 의향인원(B)는 이론상 아래의 식(3)과 같이 분해해볼 수 있음

식(3)

Pr(방문의향O) = Pr(방문의향O∩과거경험O)+Pr(방문의향O∩과거경험X)

= Pr(의향O｜경험O)×Pr(과거경험O) + Pr(의향O｜경험X)×P(과거경험X)

*Pr(방문의향O) = 이건희 컬렉션 방문 의향이 있을 확률

 Pr(방문의향X) = 이건희 컬렉션 방문 의향이 없을 확률

 Pr(과거경험O) = 과거 박물관/미술관 방문 경험이 있을 확률

 Pr(과거경험X) = 과거 박물관/미술관 방문 경험이 없을 확률 

 Pr(방문의향O∩과거경험O) = 방문의향이 있고 과거 박물관/미술관 방문 경험도 있을 확률(교집합) 

 Pr(방문의향O∩과거경험X) = 방문의향이 있고 과거 박물관/미술관 방문 경험도 없을 확률(교집합) 

 Pr(방문의향O|과거경험O) = 과거 박물관/미술관 방문 경험이 있는데, 이건희 컬렉션 방문 의향이 있을 확률(조건부 확률) 

 Pr(방문의향O|과거경험X) = 과거 박물관/미술관 방문 경험이 없는데, 이건희 컬렉션 방문 의향이 있을 확률(조건부 확률)

 

▪ 식(3)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이건희 컬렉션 방문 의향이 있는 사람은 일부는 과거에 박물관/미술관 방문 경험이 있고, 나머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건희 컬렉션 방문 의향 확률은 방문의향과 과거경험이 모두 있을 확률(Pr(방문의향O∩과

거경험O))과 방문의향이 있지만 과거경험이 없을 확률(Pr(방문의향O∩과거경험X))로 분해할 수 있음

 이후, Pr(방문의향O∩과거경험O)과 Pr(방문의향O∩과거경험X)는 교집합 및 조건부 확률관계를 이용하

여 각각 추가로 분해함 

▪ 식 (3) 중 박물관/미술관 경험이 있을 때, 이건희 컬렉션 방문 의향이 있을 확률(Pr(의향O｜경험O))과, 

과거 박물관/미술관 방문 경험이 없는데, 이건희 컬렉션 방문 의향이 있을 확률(Pr(방문의향O|과거경험

X)) 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과거 박물관/미술관 방문 의향(Pr(방문의향O)) 또한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나, 앞서 언급

한 대로 국가승인통계 수치에 비해 지나치게 높음을 고려할 때 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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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는 식(3)의 각 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아래와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 방문 의향률을 재계산함

<표 3-5> 방문의향률 조정을 위한 자료원

방문의향률 구성 요소 자료원

Pr(의향O｜경험O)
자체 설문조사 수치 이용

Pr(의향O｜경험X)

Pr(과거경험O)
2019년 사회조사,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 이용 

Pr(과거경험X)

 2) 방문의향의 실현율 조정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응답자의 구매 의향률을 바탕으로 실제 구매 확률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는 다양

한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졌음

▪특히, Juster(1966)은 구매의향 및 실제 구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구매의향과 

실제 구매 확률의 관계를 추정한 바 있음

▪구매의향과 실제 구매의 관계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Morwitz, 1997; Morwitz et al, 

2007; Morwitz, 2014)

- 특히 현재 존재하는 상품(existing products)과 새로운 상품(new products)은 구매의향이 실제 구매와

의 관계에 있어 많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 이는 해당 상품에 대한 이용 경험, 상품에 대한 정보 등 실제 구매 여부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임 

- 따라서 기존에 존재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구매의향과 실제 구매 간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만,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범위의 결과값이 나타남

▪ 소비자들은 설문 시점에 이건희 컬렉션 방문을 통해서 얼마나 큰 효용을 얻을 수 있을 지에 대해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움

- 본 연구의 설문 시점에서 이건희 컬렉션은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이기 때문에 설문 과정에서 이건희 컬렉션

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외에 이건희 컬렉션의 전시 형태, 컬렉션의 수준과 같은 소비자 효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려움 

- 이러한 맥락에서 이건희 컬렉션 관람은 ‘새로운 상품’ 구매에 가까우며,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새로운 상품에 대한 구매의향과 실제 구매 간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설문 결과를 보정하고자 함

▪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는 기존 상품에 비해 구매의향과 실제 구매간 상관

계수가 다양한 범위로 나타남

- 따라서 본 연구는 상호 비교가 가능한 60개의 연구를 바탕으로 메타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보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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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witz(2007)를 이용하여 설문 결과를 보정함

 - 이들의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 새로운 상품의 구매의향과 실제 구매(행동)간 상관계수는 0.18로 나타남

2. 조정 결과

가. 내국인 관람인원 추정

1) 조건부 확률 추정

▪자체시행 설문조사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19년 박물관/미술관 방문경험 여부에 따른 컬렉션 방문 의

향은 다음과 같음

- ’19년 박물관/미술관 방문경험 Y → 컬렉션 방문의향 Y: 92.37%

- ’19년 박물관/미술관 방문경험 Y → 컬렉션 방문의향 N: 7.63%

- ’19년 박물관/미술관 방문경험 N → 컬렉션 방문의향 Y: 74.80%

- ’19년 박물관/미술관 방문경험 N → 컬렉션 방문의향 N: 25.20%

2) 방문 의향 계산

① 2019년 사회조사 이용

▪ 이건희 컬렉션 방문의향은 식(3)과 박물관/미술관 방문 경험률(21.03%, 2019년 사회조사)을 이용해 아

래와 같이 추정할 수 있음

▪Pr(방문의향O) = Pr(의향O｜경험O)×Pr(과거경험O) + Pr(의향O｜경험X)×P(과거경험X)

= 92.37%×Pr(과거경험O) + 74.80%×P(과거경험X)

= 92.37%×21.03% + 74.80%×(1-21.03%)

= 78.5%  

➁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 이용

▪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추정하되, 박물관/미술관 방문 경험률만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 수치(15.01%)

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이 추정됨 

▪Pr(방문의향O) = Pr(의향O｜경험O)×Pr(과거경험O) + Pr(의향O｜경험X)×P(과거경험X)

= 92.37%×Pr(과거경험O) + 74.80%×P(과거경험X)

= 92.37%×15.01% + 74.80%×(1-15.01%)

= 77.4% 



31제3장 이건희 컬렉션의 방문객 추정

<표 3-6> 이건희 컬렉션 방문 의향률

자체조사 결과(미보정)
박물관/미술관 관람률 보정

’19 사회조사 이용 ’18 국민여가활동조사 이용 

85.8% 78.5% 77.4%

3) 방문 의향 인원 계산

▪ 위에서 추정된 방문의향률을 이용하여, 방문 의향 인원을 아래와 같이 추정함

▪ 방문의향 인원(A)는 방문의향률에 2019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만 19세 이상 인구를 곱한 값이므로, 아래

와 같이 각각 추정됨

- (자체조사 결과 이용) 51,683,025명 × 85.5% = 44,344,035

- (자체조사 결과 이용) 51,683,025명 × 78.5% = 40,571,175

- (자체조사 결과 이용) 51,683,025명 × 77.4% = 40,002,661

▪ 방문의향 인원(B)는 앞서 제시한 식(2)에 따라, 방문의향 인원(A)에 조정계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조정계

수 계산 과정은 아래와 같음

- 조정계수에 사용된 수치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표 3-7>에 제시되어 있음 

※ 이건희 컬렉션 관람 의향 횟수는 주관식으로 설문하였으며, 1~12회 사이(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8회, 10회, 12회)에서 9가지 종류의 응답이 나왔음

- 계산된 조정계수는 약 1.802임

<표 3-7> 조정계수 계산

총의향인원 대비 비중 총의향인원 대비 비중×방문횟수

1회 방문 의향자 52.54% 0.525

2회 방문 의향자 32.33% 0.647

3회 방문 의향자 7.14% 0.214

4회 방문 의향자 3.23% 0.129

5회 방문 의향자 2.87% 0.144

6회 방문 의향자 1.19% 0.071

8회 방문 의향자 0.19% 0.015

10회 방문 의향자 0.21% 0.021

12회 방문 의향자 0.30% 0.036

합계 100.00% `1.8022527

▪ 계산된 조정계수를 바탕으로 추정한 방문의향 인원(B)는 아래와 같음

- 자체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의향률을 보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79,919,158명이며, 보정했을 경우에는 

각각 73,119,509명(‘19년 사회조사), 72,094,904명(’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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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문의향 실현 예상기간과 실현율을 고려하여 연간 내국인 관람인원 추정

▪ 응답자들이 밝힌 예상 방문 횟수가 실제로 언제 방문 행위로 이어질 지에 관한 정보는 파악하기 어려움

- 따라서 본 연구는 응답자들의 방문 의향이 5년 내로 실현된다고 가정하여, 연간 의향인원(C)를 다음과 

같이 계산함

- 방문의향 인원(C) = 방문의향 인원(B)/5년(방문의향 5년내 실현)

▪ 방문의향 실현기간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추정한 방문의향 인원(C)는 아래와 같음

- 자체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의향률을 보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5,983,832명이며, 보정했을 경우에는 

각각 14,623,902명(‘19년 사회조사), 14,418,981명(’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으로 나타남

▪ 방문의향 실현율을 적용하여 연간 내국인 관람인원 추정

- Morowitz(2014)에 따르면 새로운 상품의 경우, 구매의향과 실제 구매간의 상관관계는 0.18임

- 따라서 본 연구는 0.18의 상관관계를 구매의향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실현율로 가정하여, 아래와 같이 

예상 내국인 관람인원을 추정하였음

- 총 내국인 관람인 = 방문의향 인원(C)×실현율(18%)

▪ 구매 의향이 실제로 실현될 확률을 토대로 추정한 연간 국내 관람인원은 아래와 같음

- 자체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의향률을 보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877,090명이며, 보정했을 경우에는 

각각 2,632,302명(‘19년 사회조사), 2,595,417명(’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으로 나타남

<표 3-8> 설문조사 기반 관람인원 추정

추정 단계
설문조사
미보정

설문조사 보정

’19년 사회조사 ’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방문의향 85.8% 78.5% 77.4%

방문의향인원A 44,344,035 40,571,175 40,002,661

방문의향인원B 79,919,158 73,119,509 72,094,904

방문의향인원C 15,983,832 14,623,902 14,418,981

총 내국인 관람인원 2,877,090 2,632,302 2,59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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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총 관람인원 추정 결과

▪ 이건희 컬렉션이 완공될 경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람객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외국인의 

관람 의향은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려움

▪ 따라서 본 연구는 대안적으로 이건희컬렉션과 비교적 유사한 규모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국립현대미술

관의 2019년 기준 내외국인 관람 비중을 이용하여 이건희 컬렉션의 예상 외국인 관람인원을 추정하였고, 

이를 합산하여 총 관람인원을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추정함 

 - 총 관람인원 = 총 내국인 관람인원/(1-외국인 관람 비중*)

※ 19년 국립현대미술관 외국인 관람비율: 7.7445445%

▪ 종합하면, 외국인 관람객을 고려한 최종적인 예상 연간 관람인원은 아래 표에 제시됨

<표 3-9> 이건희 컬렉션 연간 관람인원 

자체조사 결과(미보정)
박물관/미술관 관람률 보정

’19 사회조사 이용 ’18 국민여가활동조사 이용 

총 관림인원 3,118,612 2,853,276 2,81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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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미술품 관람객의 지출 분석 

1. 활용 자료 

1) 신용카드 지출액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미술품 관람객의 지출을 분석하고자  「2017 ~ 2019년 신한카드의 일자별 지출액 데이터」

를 분석에 활용함

 신용카드 데이터는 사용 내역이 실시간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기초자료 수집에 시간이 소요되는 서베이 

방식에 비해 적시성을 가지며 소비지출 데이터를 소득, 연령, 성별, 지역, 업종 등 특성별로 세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손원 이세중, 2018)

 전체 신용카드 지출 자료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한카드 지출액을 분석에 활용하되, 신한카드 사의 

시장 점유율을 반영한 가중치9)를 산출·적용하여 추정된 전체 신용카드 지출액으로 분석함

▪분석 기간은 국립현대미술관의 마르쉘 뒤샹 특별전(2018년 12월 22일 ~ 2019년 4월 7일)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음

 2017년 12월 22일 ~ 2018년 4월 7일, 2018년 12월 22일 ~ 2019년 4월 7일 (일 단위 데이터)

 특별전 기간 미술관 방문객의 소비특성과 비방문객의 소비특성의 차이를 이중차분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기 위해 분석 기간을 특별전 기간과 특별전 전년 동기간으로 특정함 

▪데이터 칼럼은 분석 일자와 업종, 거주지역 및 결제지역, 국립현대미술관 해당일 온/오프라인 결제 유무, 

지출금액, 지출건수로 다음 <표 4-1> 과 같이 구성하였음

 지역은 구 단위 행정구역까지 분류되며 신용카드 소지인의 거주지역과 결제지역으로 구분

 지출금액은 날짜별 특정지역 거주자들이 특정지역에서 특정 업종에 소비한 총 금액을 나타내며 지출건수는 

같은 조건에서 총 카드 이용 건수를 나타냄 

9) 마르쉘 뒤샹 특별전 기간의 지출액 분석이므로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19년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일시불, 할부) 기준 신한카드 점유율 22.6%

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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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분석을 위한 주요 컬럼 내용

컬럼명 컬럼설명

연, 월, 일 지출이 발생한 날짜 구분

업종 신한카드 업종분류 273개 세분류 기준으로, 업종 30개로 재분류 

거주지역 및 결제지역 지역 86개로 구분

현대미술박물관 해당일 온라인 결제 유무 현대미술박물관으로 등록된 사업자 결제 정보 중 온라인 결제 

현대미술박물관 해당일 오프라인 결제 유무 현대미술박물관으로 등록된 사업자 결제 정보 중 오프라인 결제 

지출금액 총 지출 금액 (날짜별, 업종별, 거주지역별, 결제지역별)

지출건수 이용카드 수 (날짜별, 업종별, 거주지역별, 결제지역별)

▪단, 신용카드 지출액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할 경우, 업종별, 지역별 분석에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결과를 해석할 때 이를 고려해야함 

 업종별로 분석할 경우, 카드사의 업종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분석하게 되는데, 해당 분류는 사실상 연구 

목적이 아닌 가맹점별 카드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연구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지역별로 분석할 경우, 결제자의 거주 지역이 아닌 가맹점 지역을 의미함. 또한 지역 내 지점에서 결제하더

라도 본사로 매출기록이 남는 경우 본사가 있는 지역 지출액으로 파악되는 경우가 있어10) 지출금액을 

모두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

<표 4-2> 신한카드 데이터

컬럼명 설명 평균값 관측치

방문객 여부 방문객(>0), 비방문객(=0) 0.009 1,728,919

지출금액(백만 원) 일별 업종별 거주지별 지출지역별 총 지출 금액 6.375 1,728,919

지출건수 일별 업종별 거주지별 지출지역별 총 지출 건수 261.208 1,728,919

건당 지출금액(백만 원) 지출금액/지출건수 0.059 1,728,919

2) 이동통신 데이터 

▪KT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술관 방문객 수를 추정

 마르쉘 뒤샹 특별전(2018년 12월 22일~2019년 4월 7일)기간 동안 KT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립현대미술관 평균 방문객 추정

 KT 이동통신 고객의 위치정보 데이터를 KT에서 가공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하지 않은 형태로 미술관 

방문객 수 데이터를 제공받음

10) KTX열차를 결제한 경우를 예를들면, 코레일 본사 기준인 대전 지역으로 지출 금액이 산출되어 완벽하게 지역 내 소비지출액을 대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활용에 유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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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전 기간 동안 미술관 휴관일을 제외한 92일 동안 일평균 방문객을 산출함 

<표 4-3> 이동통신 데이터 일평균 미술관 방문객 수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 구간

미술관 방문객 수 771.6 39.4 693.3 849.9

2. 지출 분석

1) 미술관 방문객 지출액 추정

▪마르쉘 뒤샹 특별전 기간 국립현대미술관 방문객의 종로구(미술관 소재지) 포함 인근 5개 구(은평구, 서대

문구,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내 일평균 산한카드 결제액 총계는 752만 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19년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일시불, 할부) 기준 신한카드 점유율 22.6%과 한국은

행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행태조사결과 기준 신용카드 이용비중 53.8%를 적용하

여 미술관 방문객 일평균 결제액을 산출하면 6,184만 원

 6,184만 원 = 752만 원 × 1/0.226 × 1/0.538

 (조정계수) 신한카드 점유율: 22.6%, 신용카드 이용 비중: 53.8%11)

▪KT 이동통신 제공 미술관 일평균 방문객 771.6명을 KT 이동통신 점유율 31.6%를 적용하여 미술관 일

평균 방문 인원을 산출하면 2,441.8명

 2,441.8명 = 771.6명 × 1/0.316

 (조정계수) KT 이동통신 점유율 31.6%12)

▪일평균 방문객 수와 일평균 결제액을 활용하여 계산한 산업연관표 소분류 기준 8대 업종에 대한 미술관 

방문객의 일인당 평균결제금액은 2.34만 원이며 업종별 평균 소비액은 <표 4-4>과 같음 

 2.34만 원 = 92.2%(8대업종비율) × 6,184만 원/2,441.8명

 일인당 업종별 평균 소비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음식점 및 주점’으로 미술관 방문객 

일인당 일평균 소비액은 약 1.61만 원

11)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19년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기준 신한카드 점유율(22.6%), 한국은행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행태조사결과 신용카드 이용비중(53.8%) (금융통계정보시스템, n.d.)
12) LG유플러스 2021년 3월4일 공시 사업보고서(2020.12) 자료 중 시장점유율 추이 (LG유플러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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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미술관 방문객의 업종별 일평균 일인당 소비액

산업연관표 소분류 
(2019년 연장표 기준)

신한카드 업종분류
신한카드 업종분류 기준

미술관 방문객 
일평균 일인당 소비액(원)

산업연관표 소분류 기준
미술관 방문객 

일평균 일인당 소비액(원)

의복제품
의복, 의류 1,335

2,019
패션, 잡화 684

비누 및 화장품 화장품 83 83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할인점, 수퍼마켓 917

1,651
편의점 537

백화점 192

기타유통 5

음식점 및 주점

한식 6,087

16,085

일식, 중식, 양식 3,634

기타요식 5,081

제과, 커피, 패스트푸드 1,218

유흥 66

숙박서비스 숙박 559 559

문화 및 여행 관련 서비스 스포츠, 문화, 레저 748 748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 스포츠, 문화, 레저용품 2,070 2,070

개인서비스 (미용 등) 미용서비스 145 145

2) 미술관 방문객 소비성향 분석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활용하여 미술관 방문객과 비 방문객 사이의 소비성향을 다

음의 식을 통해 분석함 

 카드결제당소비    특별전  방문자  특별전 × 방문자  

 특별전과 방문자변수는 각각 특별전기간 여부(특별전기간 t=1) 미술관 방문자 여부(방문자 j=1)를 

나타내는 더비변수이며 상호작용변수인 특별전 × 방문자변수는 상호작용변수로 앞의 두 더비변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특별전으로 인한 소비효과를 나타냄

 이중차분법 하에서 특별전으로 인한 소비효과를 나타내는 는 본질적으로 특별전 기간과 전년 동기간에 

방문자와 비방문자 사이 특성적 차이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함 

 미술관 방문객을 처치집단(treatment group)으로, 나머지를 통제집단(control group)으로 하여 미술관 

방문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표 4-5>의 결과를 보면 미술관 방문 효과를 나타내는 이중차분 추정치는 0.0024(약 2,400원)로써 

미술관 방문자와 비방문자의 인근 지역(종로구 및 인접5구) 지출액 비교결과, 특별전 방문자는 비방문자에 

비해 카드 결제 한 건당 2,400원 가량 더 많이 지출하는 소비성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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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특별전 기간 -0.0014***

(0.0005)

미술관 방문 집단 -0.0414***

(0.0012)

이중차분효과 0.0024**

(0.0010)

관측치 1,728,919

주석: 별표 ***, **, *은 각각 추정된 계수가 통계적으로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괄호 안에서 보고하는 수치는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에 강건한 

클러스터 표준 오차로, 개별 클러스터는 86개 거주지역임.

 [그림 4-1]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특별전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의 맨 위 실선이 특별전기간과 

전년 동기간 미술관 비방문자의 소비 추세선을, 바로 아래 실선은 방문자의 소비 추세선을 나타내며 

맨 아래 점선은 비방문자의 소비 추세선과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가상(Counterfactual)의 방문자 소비 

추세선으로 방문자와 비방문자 간의 특성적 차이가 특별전 기간과 전년 동기간 사이 즉 시간에 관계없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나타냄

 시간에 따른 카드 건당 소비는 특별전 기간 동안 전년 동기에 비해 1,400원 가량 낮았고 비방문자 집단의 

건당 카드 소비가 방문자 집단에 비해 약 4만1,500원이 높은 특성을 가짐 

 특별전 효과는 방문자와 비방문자 집단 사이의 특성을 제거하여 특별전 기간 동안 특별전의 효과

(Treatment effect)를 측정하는 것으로 [그림 4-1]의 특별전 효과 부분이 해당되며 특별전으로 인해 

카드 건당 소비액은 약 2,400원 증가함 

[그림 4-1] 이중차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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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1. 시나리오 설정

▪ 유사사례를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여 얻은 예상 관람객수와, 본 보고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국민의 이건

희 컬렉션 관람의향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 얻은 관람객수, 두 방법의 평균 각각을 시나리오로 설정

 이에 더하여, 두 시나리오 방문객의 평균에 가까운 300만명이 방문하는 상황을 시나리오 3으로 추가

▪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4-6>과 같음

<표 4-6> 시나리오별 방문인원

구분\관람인원
시나리오 1

유사사례 분석
(회귀분석)

시나리오 2
관람의향 분석

(설문조사)

시나리오 3

(평균 시나리오)

내국인 2,872,668 2,613,860 2,767,664

외국인 241,115 219,425 232,336

합  계 3,113,819 2,833,285 3,000,000

주석: 시나리오 2는 사회조사와 국민역가활동조사를 사용한 보정치를 평균한 수치임

▪ 내국인의 지출금액은 제1절 ‘미술품 관람객의 지출 분석’ 결과를 활용

▪ 외국인의 지출금액은 2019년 외래관광객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0)의 외국인 1일 지출경비를 활용

 2019년 기준으로 외국인의 1일 지출경비는 미화 245.4불이며, 산업 섹터별 지출비용은 1인 지출경비의 

비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계산13)

 외국인은 쇼핑비, 숙박비, 식음료비 3항목에 대해서만 지출이 발생하며, 각 지출액은 산업연관표 소분류에

서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숙박서비스, 음식점 및 주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14)

 기획재정부가 이나라지표에서 공개하는 2019년 서울외환시장 종가기준 환율 1,115.7원/달러 사용

13) 1인 지출경비는 1일 이상 한국을 여행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파급효과가 과대 추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1일 지출경비를 사용함
14) 1일 지출경비는 세부 내역이 없으므로 1인 지출경비의 세부 지출 비율을 사용하였으며, 쇼핑비, 숙박비, 식음료비 각각 597.3/1259.2, 

290.3/1259.3, 217.5/1259.2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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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과 외국인의 1인당 일평균지출 금액은 다음 <표 4-7>처럼 정리할 수 있음

<표 4-7> 내국인·외국인 1인당 일평균 지출금액

(단위: 원)

산업연관표 소분류 
(2019년 연장표 기준)

내국인 1인당
일평균 지출액

외국인 1인당
일평균 지출액

의복제품 2,019 -

비누 및 화장품 83 -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1,651 134,611

음식점 및 주점 16,085 57,986

숙박서비스 559 65,424

문화 및 여행 관련 서비스 748 -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 2,070 -

개인서비스 (미용 등) 145 -

<표 4-8> 시나리오별 지출금액

(단위: 백만원)

산업연관표 소분류 
(2019년 연장표 기준)

시나리오 1
유사사례 분석

(회귀분석)

시나리오 2
관람의향 분석

(설문조사)

시나리오 3

(평균 시나리오)

의복제품 5,808 5,277 5,588

비누 및 화장품 239 217 230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37,211 33,852 35,844

음식점 및 주점 58,092 52,800 55,906

숙박서비스 17,385 15,817 16,747

문화 및 여행 관련 서비스 2,152 1,955 2,070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 5,955 5,411 5,729

개인서비스 (미용 등) 417 379 401

지출총계 127,259 115,708 122,515

▪ <표 4-6>, <표 4-7>을 결합하면 <표 4-8>의 시나리오별 지출금액 도출

 예를 들어, 시나리오 1에서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지출금액은 1,651원×2,872,668명 + 134,611원

×241,115명과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동일한 방식으로 숙박서비스의 지출금액은 550원×2,872,668명 

+ 65,424원×241,115명

 표 맨 아래의 지출총계는 시나리오별 산업소분류 지출금액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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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별 투입산출 분석

▪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2021년 6월 21일 발표한 2019년 생산자가격 기준 투

입산출표와 통합소분류 고용표를 사용하여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 실시15)

 제2절 연구 방법론에서도 소개한 바 있지만, 분석의 기본 개념을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특정 산업(industry)에서의 최종 수요(final demand)의 증가는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며,  그러한 생산량

의 증가로 인해 중간재로 사용되는 타 산업의 생산량 증가, 즉 간접적인 효과(indirect effect)가 나타나게 

되고, 이는 다시 타 산업의 생산량의 증가로 이어지는 순환구조가 나타남

▪ 투입산출분석을 사용한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음의 <표 4-9>로 정리할 수 있음

 각 시나리오별 지출총계는 <표 4-8> 맨 하단에서 제시하는 지출총계와 동일

<표 4-9>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억원, 명)

지출액 및 파급효과
시나리오 1

유사사례 분석
(회귀분석)

시나리오 2
관람의향 분석

(설문조사)

시나리오 3

(평균 시나리오)

지출총계 1,272.59 1,157.08 1,225.15

생산유발효과 2,563.63 2,330.86 2,468.01

부가가치유발효과 1,063.22 966.74 1,023.63

취업유발효과 2,226.59 2,024.46 2,143.58

주석: 지출총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의 단위는 억원이며, 취업유발효과의 단위는 명임.

▪ 분석 결과, 이건희 컬렉션이 건립된다면 연 방문인원이 300만명 내외라는 전제하에, 우리나라에 약 

2,331-2,564억원 수준의 생산유발효과와 967-1,063억원 수준의 부가가치유발효과, 2,024-2,267명 

수준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본 보고서에서는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이 완전히 설립된 이후, 관람객의 지출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였으며,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의 건축비용에 의한 파급효과는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16)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미술관의 입지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출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로 이해하여야 하며, 특정 지역에 설립되어 해당 지역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역산업연관표를 사용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함

15)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산업연관표는 과거에는 책자 형태로 배포하였으나 최근에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

로도 배포하고 있음
16) 보고서 작성시점에서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이나 청사진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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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과 요약

▪ 본 연구는 이건희 컬렉션이 활용될 경우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2021년 4월 故 이건희 회장의 개인소장 미술품이 국가에 기증된 이후, 국보 <정선필 인왕제색도>, 이중섭 

<황소>, 모네 <수련이 있는 연못> 등 역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음

▪ 이건희 컬렉션을 활용할 경우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다각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연구 방법론을 설정하였음

 그 동안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시도는 몇 차례 진행되었으나, 구체적 사안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등 다각적인 방안을 도입하여 진행된 사례는 극히 드물게 진행됨 

▪ 이를 위해 (1) 회귀분석을 통한 방문객 추정, (2)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른 방문객 추정, (3) 빅데이터(신용

카드 지출액)를 활용한 지출액 추정, (4) 상기 분석을 결합한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을 실시하였으며,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첫째, 유사사례에 대한 회귀분석으로 방문객을 추정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60여 개 미술관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예상 방문객은 약 300만명, 외국인 약 7.7%로 추정됨 

 명작을 보유한 미술관 및 박물관의 경우 전시면적이 방문객 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파악되었는데, 

이건희 컬렉션도 명작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시면적이 방문객 수 결정의 중요 요소라 할 수 있음

 이건희 컬렉션 전시면적을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전시면적의 평균으로 가정했을 경우 방문객

수는 3,113,819명으로 추정됨

▪ 둘째,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한 예상방문객은 약 310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타 조사를 활용하여 보정했을 

경우 약 281만~285만명으로 분석됨 

 만 19세 이상 국민 1,218명을 대상으로 이건희 컬렉션 방문 의향 및 관람의향 횟수 등을 조사한 결과 

약 85.8%가 방문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과대 추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조사의 방문경험률(21.03%) 및 국민여가활동조사의 방문경험률

(15.01%)을 이용하여 방문의향을 보정하면 78.5%, 77.4%로 분석됨

 방문의향 실현율(0.18)을 토대로 추정하면 보정하지 않을 경우 약 288만명, 보정했을 경우 263만명 

및 260만명으로 나타남

▪ 셋째, 미술관 방문객의 지출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지출액 데이터 및 KT 이동통신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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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으며, 특별전 개최 시 방문객 1인당 소비액은 약 2.34만원으로 추정됨

  국립현대미술관의 특별전 개최 기간을 사례로 하여 KT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립현대미술관 평

균 방문객을 추정하였으며, 신한카드 일별 데이터를 토대로 업종별, 지역별 분석을 추진하였음

▪ 넷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방문객 수를 유사사례 및 설문조사의 평균인 300만명으로 가정할 경우, 

약 2,468억원 수준의 생산유발효과와 1,024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2,144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

날 것으로 기대됨 

  단, 이 연구는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이 설립된 이후 방문객에 따른 지출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이건희 

컬렉션의 건축비용에 따른 파급효과나 입지에 따른 지역산업연관표 분석 등은 포함되지 않았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이건희 컬렉션 방문객의 경제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한 연구로서,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입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무엇보다, 경제효과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시도하였기에, 향후 유사한 사안 발생 시 이 

연구에서 시도한 연구방법론이 유용한 분석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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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이건희 컬렉션’ 관람으로 인한 경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지만 ‘이건희 컬렉션’이 가

지는 사회적 영향 또한 중요한 가치임 

- 예술의 사회적 영향의 맥락은 예술을 통해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결속력을 높이며, 

창조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한다는 지점에서 출발함 (박신의, 2013)

- 문화체육관광부. (2021, April 28)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건희 컬렉션’이 국내 문화자산의 안정적인 

보존과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제고, 지역의 박물관·미술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따라서 본 연구는 관람객 수 추정을 위해 진행한 이건희 컬렉션 관람 의사 조사에서 ‘이건희 컬렉션’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9가지 질문을 포함함 

▪ 먼저 본 설문조사는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제곱근 비례배분 할당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웹) 조사 진행

- 유효 응답자 수는 1,218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1%포인트이고 조사기간은 2021년 

6월 9일에서 2021년 6월 18일까지 임

▪ 관람객 추정을 위한 방문의사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85.8%가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박물관에 방문의사

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연간 1.8회 관람할 의향이 있으며 유료라 하더라도 84.8%가 방문의사가 있다고 

응답

- ‘이건희 컬렉션’ 관람을 위한 평균 지불 의향 금액은 12,451원

- ‘이건희 컬렉션’ 관람을 위해 가장 많은 응답자(37.7%)가 ‘하루(당일치기)’를 투자 하겠다고 응답함  

▪ ‘이건희 컬렉션’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9가지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평균 64.4%로 부정적 

응답 평균 7.8%에 비해 높았음 

- 특히 모든 문항이 평균 점수 3점 이상을 받아 긍정 의견이 전 문항에서 우세하였음 

- 긍정적 답변 비율이 가장 높은 문항은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으로 응답자의 76.5%가 

긍정적으로 답변함

- 우리 사회의 통합에 기여한다는 응답도 전체 응답자의 46.7%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으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14.4%)보다 높았음

▪ ‘이건희 컬렉션’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9가지 질문을 통해 지역사회 결속과 주민의 행복 증진 등 ‘이건희 

컬렉션’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 또한 중요한 가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부록: 이건희 컬렉션의 사회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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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건희 컬렉션’의 사회적 가치 조사 결과 요약

(단위: %)

➀ 우리나라 박물관과 미술관의 위상 향상 
(긍정 응답: 72.2%)

➁ 우리 국민의 미술관과 박물관 방문 기회 
증진 (긍정 응답: 65.7%)

➂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 
(긍정 응답: 76.5%)  

➃ 미래 세대의 교육 기회 증진 
(긍정 응답: 73.5%)

➄ 지역 및 국가 경제 활성화 
(긍정 응답: 58.9%)

➅ 우리 사회의 통합에 기여   
(긍정 응답: 46.6%)

➆ 우리 국민의 자긍심 제고    
(긍정 응답: 59.7%)

➇ 우리나라의 문화국가 위상 제고 
(긍정 응답: 64.9%)

➈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제고     
(긍정 응답: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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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에서 습득된 개인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관람 의사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보급 문화재와 세계적인 미술품 기증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향후 관람 의사를 파악함으로써 국민 문화 향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종합적으로 통계 처리되어 익명성이 보장되고, 조사 목적 이외의 다른 용

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하께서 이건희 컬렉션 

관람 의사를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주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시행: ㈜한국리서치

SQ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출생연도는?  (             년도)

SQ3. 귀하의 거주 지역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SQ4. 귀하는 현재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습니까?

  ① 있다 (    명)   ② 없다

SQ4-1. 자녀의 연령대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2명 이상일 경우 해당하는 것은 

모두 응답해주세요. 

  ① 유치원생 이하   ② 초등학생   ③ 중학생   ④ 고등학생 

Ⅰ. 과거 미술관ㆍ박물관 관람 경험

1. 귀하는 2019년 1년 동안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까? 

(2020년이 아닌 2019년 방문 경험입니다)

  ① 있다(문 1.1로)    ② 없다(문 2로)

  1.1.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까? 연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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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컬렉션이란?> 

"이건희 컬렉션"은 대한민국의 기업인 이건희가 개인 소장하던 미술품 컬렉션으로, 2020년 10월 이건
희의 사망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가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 
23,000여점을 말합니다. 

기증품은 아래의 문화재와 미술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60건(국보 14건, 보물 46건)을 비롯한 전통문화유산 
-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216호)
- 단원 김홍도의 대표작 <추성부도>(보물 1393호)
- 고려 불화 <천수관음 보살도>(보물 2015호) 등 

세계적인 서양 대가들(샤갈, 피카소, 르누아르, 고갱, 피사로 등)의 양화 작품
-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 호안 미로의 <구성>
- 살바도르 달리의 <켄타우로스 가족> 등

국내 유명 작가의 근대 미술 작품 1만 1천여건
-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
- 박수근의 <절구질하는 여인>
- 이중섭의 <황소>
- 장욱진의 <소녀/나룻배> 등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국보 216호)

모네의 ‘수련’(인상주의 대표작) 피카소의 ‘도라 마르의 초상’
마르크 샤갈의 ‘붉은 꽃다발과 

연인들’

청자 양각 죽절문 병

(고려시대 국보 169호)
이중섭의 ‘황소’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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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건희 컬렉션 관람 의향 및 가치 인식  

 2. 귀하는 이건희 컬렉션을 전시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방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문 2.1로)  

   ② 없다 (문 3으로)

  2.1. 연간 몇 회나 관람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연 (    ) 회 

  2.2. 이건희 컬렉션을 관람하기 위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1회 관람에 드는 왕복이동시간 + 관람시간 + 기타 식사 및 숙박 등 체류시간 포함

   ① 3시간 이내  ② 3~6시간 이내  ③ 하루(당일치기)  ④ 1박 2일

   ⑤ 2박 3일 이상  

  2.3. 이건희 컬렉션의 관람이 유료 관람임에도 방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문 2.4로)  

   ② 없다 (문 3으로)

  2.4. 귀하는 이건희 컬렉션을 관람하기 위한 입장료를 얼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원 

 3. 귀하는 이건희 컬렉션이 다음 항목에 대해 얼마나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①

전혀 
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이건희 컬렉션은 우리나라 박물관과 미술관의 위상을 
높아지게 할 것이다 

  ①----②----③----④----⑤

2
이건희 컬렉션은 우리 국민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더 
자주 방문하게 할 것이다.

  ①----②----③----④----⑤

3
이건희 컬렉션은 우리 국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더 
줄 것이다

  ①----②----③----④----⑤

4 이건희 컬렉션은 미래 세대에게 교육 기회를 더 줄 것이다   ①----②----③----④----⑤
5 이건희 컬렉션은 지역 및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①----②----③----④----⑤

6
이건희 컬렉션은 우리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①----②----③----④----⑤

7
이건희 컬렉션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아지게 할 
것이다 

  ①----②----③----④----⑤

8
이건희 컬렉션은 우리나라의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아지게 할 것이다

  ①----②----③----④----⑤

9
이건희 컬렉션은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높아지게 할 
것이다 

  ①----②----③----④----⑤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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